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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집안김용철,온수리교회스테인드글라스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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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작한 강화도 온수리 성공회 성베드로성당

본당의스테인드글라스 어부베드로와안드레

(2007). 3 왼쪽부터주태석, 송윤희, 김용철, 마

광수. 4 최근작 모란이 활짝 핀 날, 좋아요

(2023). [사진김용철]

강화도온수리토박이화가

동네성공회부지도집안서기증

초등학생때부터교회향복사활동

서울로고교진학하며미술반활동

김기창임군홍화백아들들과교류

대학졸업반때박철등과그룹결성

사진과페인팅결합한작품선보여

91년홍대교수부임후프랑스방문

스테인드글라스기술자교류이어와

황인

미술평론가

화가 김용철(1949~)은 강화도 온수리 토박이

다.서울에서태어나본향인강화도온수리에서자

랐다.여전히작업실은온수리에있다.지금은강화

도에엄청난숫자의차량이오간다.다리가없던과

거에는육지와완전히고립된섬이었다. 김용철은

온수리의길상초등학교를졸업하고1961년서울의

대광중학교에진학했다.서울로가는길은멀었다.

우선온수리에서십리떨어진초지항까지걸어가야

한다.초지항에서인천연안부두로가는배는물때

를맞추어야했기에출항시간이일정하지않았다.

겨울에는 한강과 임진강에서 흘러온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꽝꽝큰소리를내며선체를쳤다.연안부

두에내린소년김용철은인천역으로가서기차를

타고서울역까지갔다. 서울역에서는전차를타고

동대문까지, 동대문에서는버스를타고종암동집

에도착했다.부친은강화도온수리에살고모친은

자식들의공부뒷바라지를위해종암동에따로집

을구해살았다.온수리에서서울의집까지가는데

에하루가걸렸다.

대광중시절에는원예반활동을했다. 대광고등

학교에 진학하면서미술반에들어갔다. 고등학교

동기 중에는 김기창의 아들 김완, 임군홍의 아들

임덕진, 홍종명의아들홍순효, 홍일표의아들홍

성근등화가의아들이많았다. 1990년대후반김

용철의 개인전 때 임덕진이 찾아와서 엄마라는

제목의소품을하나샀다. 그는부친이전쟁때북

한으로간화가임군홍이란걸밝혔다. 이후로둘

은친해졌다.

미술반후배마광수,그림보다문학열중

미술반은 화가 홍종명(1922~2004)이 지도했

다. 미술실이따로있었는데수업준비실인옆방은

사실상홍종명의개인작업실이었다. 홍종명의작

업과정을보는것만으로도큰공부가되었다.홍종

명은매년 4월 5일, 식목일이오면학생들을데리

고우이동다락원으로갔다.명분이사생인지라화

판은들고갔지만,그림은안그리고산기슭에터를

잡아밥해먹고노는일이전부였다.미술반에는동

기로장계현이있었다.말을재미있게하는친구였

다.홍익대조소과에입학했는데나중에가수가되

었다.

미술반의 두 해 후배로 마광수와 송윤희가 있었

다.송윤희는그림을꾸준하게그려홍익대에진학했

는데마광수는미술실을들락날락하며그림을건성

건성그렸다.마광수는그림보다는문학에더열중했

다. 2017년마광수가죽었을때김용철은붉은장미

100송이를사다가순천향병원영안실에올렸다.

김용철은3학년방학때잠시남대문시장에있는

향린미술학원을다녔다. 대광중학교다닐때미술

교사였던이명의가차린학원이다. 마침홍종명도

향린에서강사로활동하고있었다. 향린의 1년선

배로서울미대생인황창배가있었다.

홍익대의 동기로는 이완호, 백순공, 박철, 유병

엽그리고연극을한다고한해꿀린선배신성희가

있었다. 3학년이되면자신을지도할교수를정해

야한다.유럽식의도제식교육방식이잠시홍익대

에서실행되었다.여학생들은남관을선호했다.김

용철은4학년생들과함께유영국의실기실에서지

도를 받았다. 대학 4학년인 1970년 12월 김웅배,

박철, 신성희, 이완호등과함께Group-X를결성

하여문화화랑에서창립전을가졌다. 김용철은사

진과페인팅을결합한포토페인팅의작업을내놓

았다. 포토 페인팅 작업은 1982년까지 지속되었

다.대학원에진학해서는화가이대원,평론가이일

과가까워졌다.

숭의여전에는고교은사인홍종명이학과장으로

있었다. 홍종명은선배인박고석을강사로초청했

다. 1974년 박고석이 비운 강사 자리를 김용철이

맡았다.김용철은1978년에숭의여전교수가되었

다. 남산의숭의여전에서퍼시픽호텔을향해내려

오면퇴계로가나온다. 왼쪽으로꺾으면큰길가에

가수최헌(1948~2012)이운영하는레코드가게가

있었다. 가수이은하가가끔놀러왔다. 최헌은김

용철의 대광고 동기다. 고교생 때는 서로 몰랐는

데,숭의여전시절이후로는퇴근길에레코드가게

에들러최헌을만났다.미아리극장주인아들답게

시원시원했다.최헌이죽자동기들이힘을모아대

광고교정에노래비를세웠다. 김용철이디자인을

맡았다. 가을비우산속의가사와최헌의얼굴을

새겼다.

박고석, 홍종명이가는곳을김용철은따라다녔

다.개고기를파는원남동할머니집,순대국이일품

인회현동철산집은물론이고설악산등산까지따

라갔다.부인이미국으로가자박고석은원남동건

물5층꼭대기화실에서혼자생활했다. 화실에칸

막이를치고좁다랗게침실을만들었다.침실벽은

온통새카맣게칠했다.자리에누우면건너편에걸

린이중섭의사진이보였다.남의담뱃불로자신의

담배에불을빨아들이는모습이었다. 화랑에서그

림을원하는대도박고석은그림이그려지지않는다

면서버텼다. 박고석에게서경제를초월하는예술

가의고귀함을배웠다.

김용철의집안은성공회와관련이깊다. 1890년

제물포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성공회 신부들이

1893년강화도갑곶나루터에서선교를시작했다.

1898년에는온수리에성공회가진출했는데처음에

는교회라할만한건물이없었다.김용철의할아버

지뻘인김영지는소아마비를앓았는데교인이되었

다. 1906년김영지할아버지가기증한땅에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좁아김용철의 7촌아저씨가논

을기증하여 2004년 성베드로신축성당축성식을

가졌다.서울교구장을한바있는김성수주교역시

김용철의7촌아저씨다.

김용철은길상초등학교4학년때부터온수리교회

의복사를했다. 촛대복사는어린이도할수있었으

나향복사는어른이되어야할수있는데, 김용철은

향복사를 맡았다. 향을 피워 제대, 신부, 신자에게

연기를보내었다.신부는김영선큰할아버지였다.

훤칠한인물에삼성갤럭시시계모델도

김용철은 1991년에 홍익대 교수로 부임했다.

2003년프랑스낭시에갔다.낭시유리학교에는홍

익대제자감성원이있었다.낭시에서감성원과함

께스테인드글라스1장을제작했다.이를분해하여

온수리로가져왔다. 2004년여름방학때감성원과

함께프랑스의스테인드글라스기술자가온수리로

와서김용철의화실 2층에기숙했다. 여기에김용

철,감성원그리고홍대제자들이힘을합쳐신축성

당종루에들어갈여덟개창의스테인드글라스의

공동제작을 시작했다. 한 달 후 프랑스 기술자가

귀국할때는한장이제작되었다.남은사람들이6

개월간 나머지 일곱 장을 완성했다. 2007년부터

온수리교회본당회랑스무개창문의스테인드글

라스작업을시작하여일년만에완성했다. 대학

로의성베다교회는 1970년대에서울시내대학생

들에게다양한서클모임을,근로자에게는야학공

간을 제공한 곳이다. 성베다 교회는 2007년 대학

로교회로개명하여재건축축성식을가졌는데5층

성당의 4면 벽면 전체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김용

철이맡았다.

김용철은키가크고인물이훤하다. 1987년, 삼

성이생산한갤럭시시계의모델로발탁되었다.바

티칸성당의벽화를실제로가서보는듯한장면을

연출했다. NG를딱한번내고촬영을마쳤다. 스

틸사진은스튜디오에서따로찍었다.그랬더니모

델료 300만원이들어왔다. 꽤큰돈이었다. 그돈

으로고교친구부부를초대하여본인부부와함께

4박5일동안오키나와여행을갔다. 인물덕을보

았다.

김용철은주변사람들에게후덕하다. 대학을떠

난지오래인데도, 일년에두번은꼭후배, 제자들

과함께파티를연다.부지런하게후배들의전시장

을찾아격려해준다.강화온수리와서울을오가는

생활도여전하다. 온수리작업실의텃밭에는화초

도키우고닭도키운다.매실이열리면술을담그고

달걀이모이면주위사람들에게나누어준다. 그의

최근작은민화처럼소박하고건강하다. 그의삶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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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미술평론가로활동하고있으며전시기획과

공학과미술을융합하는학제간연구를병행하고

있다. 1980년대후반현대화랑에서일하면서지금

은거의작고한대표적화가들을많이만났다.

예술가와친구들

<성공회성당>


